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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4사, 상표표시 폐지효과 “의문”
경쟁 활성화 위해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했으나 혼합으로 질 저하

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에서 사실상 한 정유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<상표표시제(폴사인제) 고시>를 

폐지한 데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.

주유소업계는 숙원이 해결됐다며 크게 환영한 반면 정유업계는 기존 유통질서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

책마련에 부심하는 표정이다.

폴사인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나 GS칼텍스, S-Oil,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

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,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기업간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1992

년에 도입됐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소-대리점-주유소로 수직계열화돼 있는 석유상품 유통구조를 개

선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<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>를 폐지하고 관련업계의 준비

기간을 고려해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는 SK에너지 등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건물 등에 내걸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

고객에게 알리고 표시하면 GS칼텍스나 S-Oil,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, 여러 

회사 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.

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환영했다.

주유소협회 양준억 전무는 “상표표시제 고시폐지로 16년간 유지돼온 정유업계의 과점체제가 깨지고 각 주유

소가 정유기업 상표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유기업간 가격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의 

주유소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또 “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하는데 따른 품질문제는 일차적으로 각 주유소가 책임을 지는 만

큼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”면서 “곧 홍보자료를 만들어 회원 주유소들을 상대로 교육에 들

어가는 등 상표표시제 고시폐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반면, 정유업계는 실망한 표정이다.

정유기업 관계자는 “과연 상표표시제 폐지의 효과가 있을까 의문”이라고 말했다.

정부는 정유기업간 각 주유소와 거래경쟁을 시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지만, 석유제품의 유통마진이 

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을 촉발한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여러 정유기업의 제품이 섞이

는 과정에서 품질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또 정유기업별로 실시하고 있는 카드할인이나 마일리지 제도 등 각종 보너스 혜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

가피해 고객 서비스가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하지만, 상표표시제 고시폐지가 확정된 만큼 바뀐 시장환경에 맞춰 영업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내부적으

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

또 다른 정유기업 관계자는 “직영 주유소의 비중을 늘리는 등 회사상표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

략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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